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등교 시 가방 안에 여분의 마
스크를 보관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
랍니다.

‘나’ 사랑하기(생명존중)

  스스로를 열등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
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등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기 암시적인 말
들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났어’ 등 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고,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하면 자기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주문화!

부모님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음주행위를 
목격한 경험율이 88.5%라고 합니다.

◑ 코로나 19 의심 증상자 예방수칙 ◐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 콜센터(1339,지역번호+120),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리기
▶ 외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대한보건협회, 2013〉 가정 내 음주문화는 아동에게 
직‧간접경험을 제공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음주
경험이 빠를수록 음주량도 많아지며 질병 유발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모님의 좋은 음주모습이 필요
합니다.

성인권 교육- 경계존중

구분 구체적인 경계 침해 사례

물리적 
경계

-동의 없이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보기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문 열기

신체적 
경계

-원치 않는데 만지거나 어깨 주무르기, 
 엉덩이 툭툭 치기
-친근감의 표현으로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기

언어적
, 
감정적 
경계

-소리 지르기, 위협하기, 계속 전화하기
-상대방이 뭐하는지 계속 물어보기
-무작정 찾아오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기

시각적 
경계

-남의 몸 몰래 엿보기
-자기 몸의 특정부위를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음란물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인터넷,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
 상 올리기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계는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운동습관 기르기!!
1. 가능한 많이 걷는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간다.
3. 학교가 멀지 않으면 걸어 다닌다. 
4.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 
5. 집에서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서 노는 습관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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